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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토트넘서 경쟁할 양민혁에게 현실 조언 "모든 것 완벽해야"

등록 2024.08.14 15:36:4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토트넘 홋

스퍼의 경기에 앞서 팀 K리그 양민혁이 토트넘 손흥민과 인사를 나누고 지나치고 있다. 2024.07.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이 내년부터 함께할 양민혁

(강원FC)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미국 매체 '맨 인 블레이저스'는 14일(한국시각) 유튜브를 통해 새 시즌을 앞둔 손흥민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유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방문한 한국 투어, 토트넘 주장으로서 책임감 등에 이어 양민혁 관련 질문이 나왔다.

손흥민은 "힘들 것이다. EPL에서 경쟁하는 건 무척 어렵다는 걸 말하고 싶다. 언어, 문화, 피지컬적인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 정

상급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민혁에게 겁을 주고 싶진 않지만 현실적인 경고다. K리그에서 잘한다고 느끼겠지만 이곳은 매일 기회를 노리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넥스트 손흥민'으로 기대를 받는 양민혁에게 자신의 자리를 100%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밝힌 손흥민은 "나는 양민혁이 한국

축구를 이끌 정상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토트넘 홋

스퍼의 경기를 마친 팀 K리그 양민혁이 토트넘 코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31. yesphoto@newsis.com

양민혁은 강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이후 프로에 데뷔한 뒤 K리그 무대를 휘저으며 주목을 받았다.

K리그1 26라운드 현재 양민혁은 전 경기에 출전해 8골 5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양민혁은 세계적인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끝에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을 선택했다.

그는 남은 시즌 강원과 리그 우승에 도전한 뒤 내년부터 토트넘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당시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을 비롯해 주장 손흥민과 동료 선수들까지 양민혁을 칭찬하면서 기대

감이 고조됐다.

손흥민은 소속팀 후배가 될 양민혁에게 그라운드 안팎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경쟁을 이겨낼 각오가 필요하다

며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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